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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첫 공개
- 11년간(1996~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295만 건 분석
- 청년층 체중분포의 양쪽 쏠림 현상… 비만 비율 23% → 31%로 증가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199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11년간의 병역판정검사 

자료 295만 건을 분석한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를 국가통계로 등록하고, 

앞으로 매년 우리나라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공개한다.

 
  이번 통계는 대한민국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 혈액검사, 정신건강 등 청년 건강을 보여주는 24개 지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건강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분석 결과 19세 남성의 평균 체중은 69.44kg에서 73.37kg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체중 증가는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10%의 

평균 체중은 11년간 7.8kg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평균 체중은 0.6kg 증가에 

그쳐 청년층의 체중 증가가 상위 집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비만(BMI 25 이상) 비율은 23%에서 31%로 증가한 반면, 정상체중 

비율은 49%에서 41%로 감소했다. 비만 그룹은 저체중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높게 나타나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의 위험

인자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신체 등급 판정을 위해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국내 유일 기관으로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신체등급 판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청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원시자료 
개방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공공데이터 포털”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건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병무청 보유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기밀 자료를 제외하고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원천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끝>

※ 데이터 분석 개요

○ 연구주제 : 병역판정검사 기반 19세 남성 11년간 건강지표 변화 분석

○ 조사기간 : 2025. 4. ~ 2025. 11.(8개월)

○ 분석대상 : 1996년생 ~ 2006년생(19세 남성), 병역판정검사 결과 295만 건

○ 분석항목 : 체질량지수(BMI)·혈압·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혈당·간 수치·혈액

검사·정신건강(우울장애) 등 24개 지표

○ 분석환경 : 업무망 내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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